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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에 렌즈만 끼면…당뇨병 진단부터 합병증 치료까지
포스텍 등 韓·美 공동연구진
당뇨환자용 스마트렌즈 개발

포스텍 연구진이 개발한 당뇨환자용 스마트 콘택트렌즈. [사진 제공 = 포스텍]

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

니터링하고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. 

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 당뇨환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 줄 

것으로 기대된다. 

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이끈 한미 공동 연구진은 전기신호로 약물 전달 

등을 조절해 당뇨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실시간 진단하고 당뇨병성 망막증을 치료

할 수 있는 원격 제어 무선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. 연구 결과

는 국제학술지 `사이언스 어드밴시스` 24일자에 게재됐다. 

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눈물 속 당 농도가 피를 뽑아 측정했던 기존 혈당 수치와 상

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. 이를 토대로 안구에 착용하면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 눈물 

속 당 농도를 측정해 당뇨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주고, 당뇨병성 망

막증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약을 쓸 필요 없이 렌즈가 적시에 약물을 방출해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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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. 

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렌즈는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이뤄진 렌즈에 바이오센서와 

약물 전달시스템, 데이터 통신 시스템 등이 집약된 형태다. 연구진은 당뇨병을 걸리도

록 만든 토끼 모델을 대상으로 스마트 렌즈의 기능을 검증하는 데도 성공했다. 한 교

수는 "국내 기업 인터로조와 공동으로 스마트 렌즈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

중"이라고 밝혔다. 

[송경은 기자]

[ⓒ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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